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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작품으로만나는시인김남주

문화예술 플랫폼 MBA(Memory

Bank of Art)가 23일까지 이미지의수

사학익숙한 것들의 반란을 주제로 조

선대미술관에서전시를연다

이번 전시는 현대미술에서 쉽게 발견

되는차용이미지의미와가치를살펴보

며 동시대 미술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

마련됐다 권승찬김병택배수민신호

윤엄기준이이남 등 회원 6명이 참여

해회화 부조 미디어아트등다양한장

르를선보인다

디지털프린트 자취의현대사배부른

돼지들을 출품한 권승찬 작가는 현대

사회문제를경험에빗대이야기한다

김병택작가는 Ace of sorrow 등트

럼프카드에현시대를대표하는인물들

을 대입해 은유적인메시지를 위트있게

전달한다

이이남 미디어 아티스트는 고전 원작

을현대적으로재해석한다 전시에서볼

수 있는 모나리자 페허는 일차원 회화

를공감각적으로재탄생시킨작품이다

그밖에 신호윤 작가는 성상(聖像)과

영웅상을 종이 조각으로 재구성하고 배

수민작가는유명인을반부조형태로오

마주하는작업을펼친다 엄기준작가는

강렬한색채 사실적인표현으로현대인

욕망을작품에담는다 19일오후 4시개

막식에서는 동시대 미술 차용을 말하

다!를 주제로 작가와 비평가가 함께하

는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

0622307832 김용희기자 kimyh@

최정아작가가 숨바꼭질마음속에

숨겨진 상자를 열어보다를 주제로 DS

갤러리에서 21일까지 첫번째 개인전을

연다

최작가는이번전시에서현대적소재

를한국화기법으로표현한작품을선보

인다 여백을 듬뿍 사용하며 현대적 색

채에전통미를더했다

작품 흔적은 어느 여성이 든 네모난

가방이 소재다 가방 표면에는 빨간 딸

기가 짓물린 흔적이 남아 있다 작가는

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의

미있게 바라보며 스스로의 내면을 되돌

아본다

숨에는 켜켜이 쌓인 여행 가방 위에

앉은 한 여성이 등장한다 양손을 가지

런히 모은 채 눈을 감고 사색하는 모습

은일상속휴식이느껴진다

작품 은 두개의 캔버스로 구성된

다 한쪽에는 무표정한 여인이 의자에

앉아있고다른쪽에는빈의자만덩그러

히 놓여있다 침묵과 여유 사색과 힐링

이엿보인다

최씨는 전남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한

국화 전공을 졸업하고 제31회 광주대

구부산전북미술교류전(대구) 지역감

성청년작가교류전 등 단체전에 참여했

다 현재예맥회 현대사생회 미술인모

임 세발까마귀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

문의 0622333919

김용희기자 kimyh@kwangjucokr

엄기준작 Pisland

만인을 위해 내가 노력할 때나는 자유이다땀

흘려힘껏일하지않고서야어찌나는자유이다라고

말할수있으랴만인을위해내가싸울때나는자

유이다피 흘려함께싸우지않고서야어찌나는자

유이다라고말할수있으랴(김남주시 자유)

2016년 대한민국은 1000만 촛불이 어둠을 밝히며

민주주의성장통을겪고있다 한숨과울분이치밀어

오르는 현실을 서정적 필체로 대변해주던 고(故) 김

남주(19461994) 시인이생각나는시기다

19일 방문한 광주시 동구 갤러리 생각상자에서는

미술로 승화시킨 김남주 시어(詩語)를 만날 수 있는

전시가열리고있었다 30일까지진행되는김남주시

그림전 시시(詩詩)한남주빈사(瀕死)의달이다

이번 전시는 김남주기념사업회(회장 김경윤 시인)

가 주최하고 전남문화관광재단 해남군 해남민예총

이후원한다 전시장을들어서면김남주시인을좋아

하는 전국 작가 16명이 가장 좋아하는 시를 소재로

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작업한 회화 설치 도자기 등

작품 35점을만날수있다 전봉준새 작은집 아낙

네등시적소재들은새생명을얻어캔버스에서관람

객들을맞이했다

김경윤 회장은 이번 전시는 그림과 만난 김남주

시를전시해대중들에게친근하게다가가기 위한목

적이다고소개했다

입구에 배치된 이준석 작가의 산국화는 동명의

시가 주제다 여명을 배경으로 만개한 분홍 하얀 산

국화는 꺾일듯꺾이지않는 굳은절개가느껴지는

작품이다

전시장에서 가장눈에띄는작품은김진송작가의

설치작품 종과주인이다 낫놓고ㄱ자도모른다고

주인이 종을 깔보자종이 주인의 목을 베어버리더

라바로 그 낫으로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낚시줄

로실제낫을매달아마치공중에떠있는듯한느낌

이든다

가장 많은 쓰인 소재는 새였다 작품 새가 되어

를 모티브로 허진 전남대 미술대학 교수 윤세영정

호진등이작업했다

허 교수는 또 내가 만일화가라면을 화폭으로옮

겼다 내가만약화가라면나는그리지않을것이다

몸에상처하나없이미끈한나무는 무조건적인

아름다움 보다는 현시대를 비판한 메시지를 작품에

담아야한다는생각은시인이나화가나모두같았다

허 교수는 활짝 웃고 있는 김남주 얼굴을 어두운 청

색으로채색하며무거운분위기를연출했다

김우성작가는좀더현실을반영했다 시 자유를

재해석한 자유의 초상은 시위를 하고 있는 한 노동

자가등장한다삭발을하고가슴에는시위문구가적

힌 띠를 둘렀지만 입가에 띤 희미한 미소를 통해 희

망을이야기한다

차규선 작가는 나의 이름은2164 붉은 딱지입니

다로 시작하는 나의 이름은을 설치작품으로 만들

었다 네모난 나무 상자 안에 붉은 바탕 속 2164가

선명하게보이는옷을배치했다 정기현작가가우유

곽에 그린 수인의 잠은 감옥 속에서 겪었던 고초를

전달한다

김남주시인은감옥에있을때는주로저항시를쓰

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서정시를 많이 썼다 조병연

작가는 길박방영작가는 동행 김천일작가는 돌

멩이하나박문종작가는 작은집을선보인다

이번 전시작 판매 수익금은 김남주기념사업회 기

금으로사용할예정이다

김 회장은 김남주시인은박정희정권때모진수

모를당했으면서도끝까지펜을놓지않고저항하신

분이다며 다시김남주시인이그리운시기에시와

그림을 마음을 달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

01086116100 김용희기자 kimyh@kwangjucokr

김진송작가가김남주시 종과주인(원제 낫)을주제로제작한동명의설치작품

윤세영작 새달

최정아작 바람길

최정아작가첫개인전 내일까지 DS갤러리

詩소재그림설치작품도자기등

작가 16명 참여 40여점 출품

수익금김남주기념사업회기금사용

김남주시그림전 시시(詩詩)한남주빈사(瀕死)의달30일까지갤러리생각상자

김남주시인

문화예술플랫폼 MBA 회원전

23일까지조선대미술관


